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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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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애가 특권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특권 분노가 성적 지배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

결되는 경로와,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허용적 성태도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로 구성된 이중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경

로의 2차 매개변인인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알콜사

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형적합성과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충청지역 4개 대학교에서 수집한 368명의 질문지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다양한 대안모형과 적합도 비교에서 1, 2차 매개변인들이 완전 매개

하는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의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적 지배동기가 높으면 알콜사용 수준이 높을 때 또는 강간통념수

용 수준이 높을 때 성폭력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제언이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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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

의 성폭력1)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

다. 대통령 후보가 출연한 정책토론 방송에서

성범죄에 관한 대책마련이 하나의 이슈였던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KBS, 2012, 11, 

26). 지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성폭

력은 대개 낯선 치한에 의해 벌어지는 극단적

인 유형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성폭력은 평

소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극단적 폭력이 사용되기 보다는 성

관계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피해 조사 자료

에서 사귀는 사람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성관

계를 가졌던 경험이 54%로 가장 높았고, 아는

사람의 강요도 12.2%로 나타나 아는 사람의

심리적인 강제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았

으며, 아는 사람의 물리력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은 14%이었다(이미정, 변화순, 김

은정, 2009).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2011)의

상담통계 현황에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

력 상담건수가 85.1%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유형에 있어서는 성추행이 4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해자나 사법기관 적발사

례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나 경

찰청의 자료에서도 성폭력에서 면식범의 비율

이 5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경찰청, 

2012; 전영실 등, 2007). 이처럼 대개의 성폭력

은 데이트나 가정, 직장 등의 일상적 장면에

1)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성폭력의 다

양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형태로 성적인 접촉이

나 성관계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을 의미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 강제나 강요의 형태로

일어난다.

성폭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이미 범행

사실이 적발된 가해자나 재소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점차 성폭력 발생 추정치에

비해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우 적다는 사

실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법기관에 적

발되는 성폭력 사례가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비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

었다. 이때부터 적발된 가해자나 재소자가 아

닌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연구가

시작되었다(Koss & Oros, 1982).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성향으로 제안된 자기애에 주목

하였다(Abbey, Jaues-Tiura, & LeBreton, 2011; 

Baumeister, Catanese, & Wallace, 2002; Kosson, 

Kelly, & White, 1997; Ryan, Weikel, & Sprechini, 

2008; Wildman & McNulty, 2010). 자기애는 자

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자기고양적 인

지왜곡, 특권의식, 존경욕구, 낮은 공감수준, 

대인관계에서의 착취 등을 특성으로 하는

개인의 성격 성향이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성폭력 연구자들은 개인에게서 자기애 성향

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평가나 거절 경험에 대

한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주로 재소자

대상의 연구에서 성폭력의 원인으로 연구되는

정신병질적 성격과 자기애적 성격이 공감결여, 

착취, 충동성 등에서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 자기애의 일반적 특징인

부정적 평가 또는 거절에 대한 민감성에 주목

하는 연구자들은 이 특징이 성적인 장면에서

도 나타나기 쉽다고 제안하였다(Baumeister et 

al, 2002; Ryan et al, 2008; Wildman & McNulty, 

2010). 특히 성폭력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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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기애적 심리저항(narcissistic psychological 

reactance) 이론을 제시한 Baumeister 등(2002)은

모든 남성에게서 자신의 성적 요구가 거절되

면 성관계를 더욱 요구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저항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남성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만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의 경우 상대의 거절을 자기개념이

훼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심리적 저항이 훨

씬 커져서 성적인 강요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자기

애적 특성이 정신병질적 성격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Abbey et al, 2011; Kosson et 

al, 1997). 이러한 연구자들은 정신병질적 성격

을 자기애적인 과대자기, 공감 또는 죄책감

및 배려의 결여, 충동조절 부족, 타인을 도구

적으로 태하는 태도,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

징으로 하는 성격 특성 및 일탈적 행동의 묶

음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애적 특성이 정신병질

적 성격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원

인 중의 하나로 자기애를 지목하였다.

그런데 실상 경험연구에서 나타나는 자기애

와 성폭력의 관계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편

이다.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

에서는 .10에서 .30의 수준의 크지 않은 정적

상관만이 나타난다(Wildman & McNulty, 2010; 

Williams, Cooper, Howell, Yuille, & Paulhus, 

2009).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데이트 폭력의

한 가지 유형으로 다루었던 국내외의 연구에

서도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Ryan et 

al., 2008),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기애를 통해

일반범죄자와 성범죄자를 구분하려한 연구에

서는 자기애가 두 유형의 범죄자를 유의미하

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다(Chantry & Craig, 1994).

본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에도 불구

하고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기애와 성

폭력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이유가 두 변

인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가정하고 자기애와 성폭력

간의 매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보다 구

체적으로, 성폭력을 설명하는 포괄적 모델인

Malamuth(2003)의 융합모델(confluence model)을

기반으로 자기애적 심리저항이론(narcissistic 

reactance theory; Baumeister et al, 2002)과 진화

심리학적 관점(Buss & Schmitt, 1993; Simpson & 

Gangestad, 1991)을 적용하여 성적 지배 경로와

허용적 성태도 경로를 갖는 이중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융합모델은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를 통합한 포괄적 모델로서 아동기나 청소년

기의 경험이 성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다양한 원인들을 근원 요인(distal factor)과 근

접 요인(proximal factor)으로 구분하고, 근원 요

인이 근접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근접 요인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융합모델의 근원 요인에는 아동기 학대경험

과 청소년기 비행이 위치하며, 근접 요인에

는 문란하고 비인격적인 성관계(promiscuous- 

impersonal sex)와 적대적 남성성(hostile masculinity)

이 위치한다. 또한 두 근접 요인들은 다양한

변인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남성

성에는 성적 흥분, 성적 지배, 여성을 향한 적

대감, 강간통념수용, 대인간 폭력에 대한 수용

등이 속해 있다. 문란하고 비인격적인 성관계

에는 허용적 성태도와 현재의 성관계 상대 수, 

과거의 성관계 상대 수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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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muth, 2003).

융합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근접 요인 중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 관련될 수 있는 변

인은 성적 지배와 허용적 성태도이다. 성적

지배는 성관계의 동기가 상대를 지배하는 데

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허용적 성태도는 성

관계에 대한 가볍고 유희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성향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경로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

절당했을 때 강한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로

인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동기가 나

타나 성적인 강요를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남성이 성을 여성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여기

기 때문에 성폭력이 나타난다는 시각은 여성

주의에서 제안된 것이다(Brownmiller, 1975). 여

성주의적 입장을 수용한 성폭력 연구들에서

성적 지배동기는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bbey et al., 2011; 

Malamuth, Linz, Heavey, Barnes, & Acker,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자기애를 성폭력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기애

가 높은 남성만의 독특한 이유가 필요하다.

Baumeister 등(2002)의 자기애적 심리저항이

론에 따르면 성적인 지배동기가 성폭력의 보

다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성적 지배동기

는 자기애적 훼손에 의해 나타난다. Baumeister 

등(2002)에 따르면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들

의 여러 특징은 성적인 요구에 대한 심리저항

을 증가시킨다. 우선 자기애가 높은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자기고양적 사고를

보인다. 자기애가 높은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

인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뛰어나고 매력적인

남성인 자신의 성적 제안을 상대 여성이 거절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매력적

인 자신과의 성관계를 상대 여성이 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또래 집단에서 우월감을 갖거나

위축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경험을 자랑하

려는 동기가 높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수준은 낮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기

애가 높은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거

절당했을 때 심리적 저항을 크게 높여 여성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자기개념을 되찾

으려 하도록 만들 것이다(Baumeister et al., 

2002).

타인의 거절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자

기개념이 손상되었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

은 공격적인 반응과 함께 분노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또한 Stuck과 Spore(2002)에 따르면 분노

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뒤의 공격적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실험연구에서 자기애가

높은 사람에게 과제수행 점수를 고의로 낮게

알려 주고 실험과정과 진행자의 공정성 및 적

절성을 평가하게 하여 공격적 반응이 나타나

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분노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 실험 데이터로 부정적 평가와 공격적 반응

사이에서 분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Stuck 

& Spore, 2002). 반드시 부정적인 평가가 선행

하지 않더라도 복수심과 분노 수준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은 자기애가 높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Brown, 2004; Rhodewalt & Sorrow, 2003).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은 처음에는 단순

히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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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절되었을 때에

는 자기개념이 훼손되었다고 받아들이고 강한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과장된

자기개념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성을 지배하려

는 강한 동기가 나타나고 성적인 강요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분노는 일반적인 분노가 아

니라 과장된 자기개념의 훼손에 뒤따르는 자

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만의 고유한 분노일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애와 성폭력 간

관계에서의 경로 중 하나로 자기애가 자기애

적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애적 분노는 성

적인 지배동기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에 이르

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전술한 융합모델(Malamuth, 2003)에서 성적

지배가 속한 근접 요인인 적대적 남성성이 성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외에 허용적 성

태도가 속한 근접 요인인 비인격적 성관계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를 구성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이중경

로모형에서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가

능한 많은 사람과의 가벼운 성관계를 추구하

는 남성의 성향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

기도록 하여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

로가 설정되었다. 가능한 많은 사람과의 가벼

운 성관계를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은 성폭력

의 한 가지 원인으로 연구되었다. 이 성향은

연구자에 따라 문란하고 비인격적인 성관계

(Malamuth, 2003), 개방적 성적지향(sociosexuality; 

Mouilso & Calhoun, 2012; Yost & Zurbriggen, 

2006), 허용적 성태도(Hendrick & Hendrick, 

1987)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Campbell, 

Brunell, Finkel(2006)은 자기애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면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이 대인

관계에서 친밀성보다는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

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Foster, Shrira, Campbell(2006)은 자기애

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

향으로 인해 성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많은 사

람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것이라 상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는데,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

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과의 성관계를 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연구들에서도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연애 상대에 대한

충실성이 낮고(Campbell & Foster, 2002; Jonason, 

Gregory, Webster, & Schmitt, 2009), 바람을 많

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Foster, & 

Finkel, 2002). 위와 같은 연구들에 바탕하여

Mouilso와 Calhoun(2012)은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개방적 성적지향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방적 성적지향은 자기

애와 성폭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설명력이   에 머

물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된 자기애와 성폭

력의 밀접한 관계에 비해 충분치 못한 결과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높은 남성의

허용적인 성태도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을 성적이며 신체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의미하는 성적 대상화의 매개효과를

상정하였다.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인격적이

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신체

적이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

하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성폭력의 원인으

로 비판받아 왔다(Symanski, Moffitt, & Carr, 

2011). 선행연구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과 성관

계를 맺으려는 성향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 여기는 태도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성적 지향은 진화심리학에서 짝짓기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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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한 여성과 꾸준한 깊은 관계를 맺는 전

략과, 최대한 많은 여성과 가벼운 관계를 맺

는 두 종류의 짝짓기 전략을 갖는다. 전자의

전략을 따르는 남성은 정서적 친밀성을 비롯

하여 장기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다양한 매력에 가치를 두는 반면, 후

자의 전략을 따르는 남성은 정서적 친밀성이

나 관계의 충실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기 어

려운 특성보다 쉽고 빠르게 유전적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적 단서에 집중한

다(Buss & Schmitt, 1993; Simpson & Gangestad, 

1991). 이와 같은 제안은 몇 가지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Zelazniewicz와

Pawlowski(2011)에 따르면 개방적 성적지향이

더 높은 남성일수록 가슴이 큰 여성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다른 연

구들에서도 개방적 성적지향이 높은 남성은

여성의 인격적인 매력보다 신체적 매력을 높

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ngestad, 1993; 

Li & Kenrick, 2006).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중요시하는 남성의

태도는 진화에 따라 나타난 짝짓기 전략의 결

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전술하였듯 여성주의

는 이를 성적 대상화로 개념화하고 성폭력

의 커다란 원인으로 지목한다(Symanski et al., 

2011). 여성을 정서적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대상이 아닌 신체적이고 성적인 대상

으로만 여기는 개인의 태도는 그 자체로 간접

적인 성폭력이 될 수도 있으며 보다 직접적인

성폭력의 원인이기도 하다. 가능한 많은 상대

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짝짓기 전략은 진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남성이 여

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여 성폭력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허

용적 성태도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쳐 성

폭력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경로를 설정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중 경로모형에

서 두 경로의 2차 매개변인인 성적 지배와 성

적 대상화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였다. 알콜사용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제안되었던 상

황적 변인이다. 알콜의 섭취가 성폭력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폭력 연구

초기부터 제안되었다. 해외의 성폭력 연구에

따르면 55%에서 74%의 남성이 성폭력 가해

전에 알콜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oss, 

1988; Muehlenhard & Linton, 1987).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20

대 후반 여성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

대가 키스, 애무, 성교를 행한 비율이 각각

48.2%, 41.7%, 35.3%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다(이미정 등, 2009). 성폭력에 대한 위험 요인

으로서 알콜사용을 지목하는 보다 최근의 연

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을 때 알콜

을 섭취하면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잘못 받

아들이는 빈도가 높아져 성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Abbey, 1991; Abbey, Ross, 

& McDuffie, 1994; Abbey, Ross, McDuffie, & 

McAuslan, 1996). 여성의 의사에 대한 잘못된

지각은 자기애의 특성 중 하나인 공감 부족과

유사한 특성이다. 자기애적 심리저항 이론을

제안한 Baumeister 등(2002)은 여성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애가 높

은 남성들의 심리적 저항을 높이는 한 가지

요소일 수 있으며 이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타인에 공감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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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 성폭력

허용적

성태도

성적

대상화

성적

지배
특권분노

그림 1. 자기애와 성폭력 간 경로모형

주. 실선으로 된 경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의미하고, 점선으로 된 경로는 경쟁모형에서 설정된 경로를 의미함.

것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알콜사용이 성폭력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인이

며, 그 이유가 알콜사용 때문에 여성의 의사

를 잘못 지각한 것이라고 볼 때 자기애가 높

은 남성의 경우 알콜사용이 성폭력 가해 가능

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강간통념의 수용은 성폭력에 대한 인

지적 요인으로 주목되었던 변인이다. 강간통

념은 강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실과는 다

른 생각을 의미한다.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

로서 강간통념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강간통

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나타나며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Groth, 1979; Koss et al, 1994). 선행연구에 따

르면 성폭력 경험자이거나 사회적 처벌이 없

다면 성폭력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강간통념의 수용정도가 더 높았으며(Malamuth, 

1981),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서 가

해자의 강간통념 수용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나타났다(Hall & Hirshman, 1991). 

국내의 연구에서도 강간통념 수용과 성폭력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이석재, 

최상진, 2001), 일반인보다도 성범죄자의 강간

통념 수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영준, 2005; 유재두, 송병호, 2009). 특히 유재

두와 송병호(2009)의 연구에서는 강간통념 수

용의 하위요인 중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지각

이 성폭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강간통념의 수용

이 공감 능력의 부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간통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 사고

와 힘의 우위에 의한 내용을 담는다고 볼 때, 

대인간 지배성향이 높은 자기애적인 남성에게

강간통념 수용은 성폭력에 대한 동기를 더욱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

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와 성적 지배동기, 허용적 성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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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상화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성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

계,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알콜사

용과 강간통념수용이 조절효과를 갖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

제 대학교의 남자 대학생을 임의표집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68명의 자

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연령 범위

는 19에서 53세였으며 평균은 22.48세였다(SD 

= 3.01).

측정도구

자기애적 성격 검사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애적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가 사용되었

다. 이 척도는 Raskin과 Hall(1979, 1981)에 의

하여 DSM-Ⅲ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

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총 5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

분석을 통해 40문항으로 단축하였다. 단축된

40문항은 국내에서 한수정(1999)에 의해 번안

되었으며, 번안된 척도는 정남운(2001)에 의해

32문항으로 다시 한 번 단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정남운(2001)이 제시한 32문항이 사용

되었다. 이 척도는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나는 사람들

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와 같이 자기애성

성격을 반영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에

서 하나를 강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정남

운(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특권분노

비판과 거절에 민감한 자기애적 분노를 측

정하기 위하여 Pincus 등(2009)의 병리적 자기

애 척도(Patholoogical Narcissism Inventory)의 하

위 요인인 특권분노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2012)에 의해 

국내 타당화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6점 척도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의 내용은 ‘나는 비판 받을 때 화가 난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

의 내적 합치도는 Pincus 등(2009)에서는 .89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허용적 성태도

가능한 많은 사람과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Hendrick

과 Hendrick(1987)의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

(Multidimensional Sexual Attitudes Scale)의 하위

요인인 허용적 성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인숙(2009)에 의해

국내 타당화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

항의 내용은 ‘어쩌다 만난 사람과의 우발적

성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성관계는 한 사

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해도 좋다.’ 등으로 되

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Hendrick과

Hendrick(1987)에서 .94, 최인숙(2009)에서 .9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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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배

성관계에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동기를 측정

하기 위하여 Nelson(1979)의 성기능 척도(Sexual 

Functions Measure)에서 성적 지배에 해당하는 8

개 항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을 위해

우선 본 연구자들이 초벌번역을 한 뒤 다섯

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문장의 유연

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번역본을 완성하

였다. 번역된 척도를 심리학을 전공한 캐나다

국적의 이중언어자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였

으며, 역번역된 문항을 원척도와 비교하여 문

항의 의미가 같은지를 검토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에게 각 문항이

자신이 성적 행동을 하는 이유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표시하라는 지시문을 제시한 다

음,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아주 중요하다’

로 구성된 4점 척도의 8문항에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척도의 문항 내용은 ‘다른 사람을 정

복하는 것이 좋아서이다.’, ‘상대가 복종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Nelson(1979)에서 .87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성적 대상화 척도

여성을 신체적이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

는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rese 

(2007)가 개발한 성적 대상화 척도(Sexual 

Objectificat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

안과정은 성적지배 척도와 동일하였다. 이 척

도는 6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문항의 내용은 ‘내 여자친구 또는 아내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신체적 매력에 따라 여자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재미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

도의 내적 합치도는 Morese(2007)에서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알콜사용

응답자가 여성과 단 둘이 만날 때와 성관계

시의 알콜사용 정도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빈도를 묻

는 경우 ‘거의 매번 마신다’에서 ‘전혀 마시지

않는다’까지의 6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도를

묻는 경우 ‘0잔’에서 ‘5잔 또는 그 이상’까지

의 6점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와

정도를 합산한 점수가 사용되었다.

강간통념수용

강간통념의 수용정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수용 척도(Rape 

Myths Acceptance Scale)를 이석재(1999)가 수정

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점 척도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강

간을 당하는 여성은 대개 이전에 학대받은 경

험이 있다,’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

간을 당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의 내적 합치도는 이석재(1999)에서 .87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성경험 설문지

성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Koss, 

Gidycz, Winsniewski(1987)가 개발하고, Abbey, 

Parkhill, Beshears, Clinton-Sherrod, Zawacki 

(2006)에 의해 개정된 성경험 설문지(Sexual 

Experience Surve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성적지배 척도와 동일하였다. 이 척도

는 14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인 강요경

험의 유형과 강요의 방법에 대해 응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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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성적인 강요경험의 유형은 강도에

따라 성기 삽입이 없었던 만지기, 쓰다듬기, 

키스 또는 애무 등의 성적인 접촉, 성기 삽입

의 시도, 성기 삽입, 도구나 손가락을 이용하

거나 항문 또는 구강성교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성기 삽입의 경험을 몇 번 해보았는지를

직접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당신

은 여성을 강간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

까?’라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지

각한 강간 경험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강요의 방법은 주눅들게 하기, 끈질기게 요구

하기, 직위나 권위를 통한 강요, 물리력을 통

한 강제, 술이나 약을 사용한 강제의 경험을

몇 번 해보았는지를 직접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에서 ‘다섯

번 이상’까지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과 방법을 합산한 점

수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bbey 등(2006)에서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96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2년 9월에서 10월까지 약 2

주간 실시되었다. 각 학교에서 담당 강사에게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 후 학생들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대학원생

또는 강사에게 조사 실시지침을 설명하고 준

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경로모형 검증을

위해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과 Boootstrap 매개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기타 통계검증에는 SPSS 18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결 과

본 연구의 전체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을 제

외한 모든 변인들 간 상관이 .12에서 .51 사이

의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성폭력은

성적 지배(      ), 성적 대상화

(    ), 알콜사용(   ), 

강간통념수용(    )과 유의미한 정

적인 상관을 보였고,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미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폭력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변인들이

이론개념을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

저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홍세희(2000)가 권장한 비교 부

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

(Tucker-Lewis Index: TL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CFI, TLI는 .9이상이면 모형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5이면 양호한 모형, <.08이면 어느 정도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         

; CFI=.956; TLI=.945; RMSEA=.057로  값은

유의미하게 산출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

을 고려할 때 측정변인들이 알맞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특권분노에서 성적 지배를 거

치는 경로와 허용적 성태도에서 성적 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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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자기애 -

2. 특권분노 .127* -

3. 허용적 성태도 .195** .301** -

4. 성적 지배 .177** .281** .375** -

5. 성적 대상화 .249** .193** .513** .467** -

6, 알콜사용 .189** .180** .478** .198** .351** -

7. 강간통념 수용 .111* .158** .276** .464** .498** .170** -

8. 성폭력 .080 .016 .071 .197** .187** .275** .244** -

M 14.16 9.87 41.25 13.36 60.26 10.24 55.78 1.96

SD 5.92 5.55 12.61 4.95 10.48 5.90 26.14 7.61

     

표 1. 전체 변인들의 상호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368)

를 거치는 경로로 구성된 이중 경로모형을 검

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

하고 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그림 2의 연구모형은 자기애

가 특권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특권분노는 성

적 지배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에 영향을 미

치고 허용적 성태도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로 구성되었다. 

그림 3의 경쟁모형 1은 연구모형에 자기애가

성폭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4의 경쟁모형 2는 연구모형에

특권 분노가 성폭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

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5의 경쟁모형 3

은 연구모형에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에 미

치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

이다. 그림 6의 경쟁모형 4는 연구모형에 성

적 지배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7의 경쟁모형 5는

연구모형에 경쟁모형 2, 경쟁모형 3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8의 경쟁모형 6은 연

구모형에 경쟁모형 1, 경쟁모형 2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9의 경쟁모형 7은 연

구모형에 경쟁모형 1, 경쟁모형 3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10의 경쟁모형 8은 연

구모형에 경쟁모형 1, 경쟁모형 5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에서  값은 유의하게 산출되었으

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므로 모든 모

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 차이검증(김

계수, 2010)을 실시하였다. 경쟁모형 1과 연구

모형의 의 차이는 1이고  차이는 .110으

로 유의도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으므로 더 간명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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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배

성적

대상화

허용적

성태도

특권

분노

.31***

.22***

.25***
.57***

.13*

.15*

자기애 성폭력

그림 2. 연구모형

    

성적

지배
.22***

.25***

.31***

.42***

.45***

.16**

.11**

자기애 성폭력

허용적

성태도

성적

대상화

특권

분노

그림 6. 경쟁모형 4

성적

지배

성적

대상화

허용적

성태도

특권

분노
.22***

.25***

.31***

.57***

.13*

.15*

.02
자기애 성폭력

그림 3. 경쟁모형 1
    

성적

지배

성적

대상화

.22***

.25***

.31***

.57***

.16**

.19*

-.07

-.05
자기애 성폭력

허용적

성태도

특권

분노

그림 7. 경쟁모형 5

성적

지배

성적

대상화

허용적

성태도

특권

분노
.16**

.25***

.31***

.57*** .16**

-.08
.22***

자기애 성폭력

그림 4. 경쟁모형 2

    

성적

지배

성적

대상화

.15**.22***

.25***

.31***

.57***

.15*

-.08
.04

자기애 성폭력

허용적

성태도

특권

분노

그림 8. 경쟁모형 6

성적

대상화

성적

지배

특권

분노
.22***

.25***

.31***

.57***

.20*

.14*

-.07자기애 성폭력

허용적

성태도

그림 5. 경쟁모형 3
    

성적

지배

성적

대상화

.22***

.25***

.14**

.19**

.31***

.57***

.03

-.07

자기애 성폭력

허용적

성태도

특권

분노

그림 9. 경쟁모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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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5***

.16**

.19**

.31***

.04

.05

성적

지배

성적
대상화

자기애 성폭력

허용적
성태도

특권
분노

.57***

-.07

그림 10. 경쟁모형 8

    N TLI CFI RMSEA

연구모형 433.966 146 .000 368 .909 .922 .073

경쟁모형 1 433.856 145 .000 368 .908 .922 .074

경쟁모형 2 432.401 145 .000 368 .908 .922 .073

경쟁모형 3 433.104 145 .000 368 .908 .922 .074

경쟁모형 4 431.946 145 .000 368 .925 .937 .066

경쟁모형 5 431.946 144 .000 368 .907 .922 .074

경쟁모형 6 432.078 144 .000 368 .907 .922 .074

경쟁모형 7 432.917 144 .000 368 .907 .922 .074

경쟁모형 8 431.565 143 .000 368 .907 .922 .074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로 나타났다. 경쟁모형 2와 연구모형의 의

차이는 1이고  차이는 .110으로 유의도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더 간명

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형들을 비교한 결과 연구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

다. 연구모형에서 보면 자기애는 특권분노에

.221, 허용적 성태도에 .248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권분노는 성적 지배에 .312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적 지배는

성폭력에 .135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용적 성태도는 성적 대상화에 .418의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적 대상화는 성

폭력에 .153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내생변인들의 다중상관자승은 특권분노가

.049, 성적 지배가 .097, 허용적 성태도가 .061, 

성적 대상화가 .321, 성폭력이 .042로 나타났

다. 이는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모

형에서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 경로가 성

폭력 전체변량의 약 4%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모형에서 각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 BC(.02, .13)에서 0을 포함하

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

BC(.06, .23)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

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성적 지배의 매개효

과는 90%신뢰구간에 BC(.00, .09)로 0을 포함

하였으나 초과하지는 않아 유의도 수준 .10에

서 유의미하였다. 성적 대상화의 지배효과는

95% 신뢰구간에 BC(.03, .16)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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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지수

(-value)


자기애→특권분노 .736 .221 .229 3.219 .001

특권분노→성적 지배 .194 .312 .036 5.394 .001

성적 지배→성폭력 .246 .135 .100 2.461 .05

자기애→허용적 성태도 1.784 .248 .483 3.693 .001

허용적 성태도→성적 대상화 .418 .567 .046 9.075 .001

성적 대상화→성폭력 .109 .153 .043 2.527 .05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특권분노 .049

성적 지배 .097

허용적 성태도 .061

성적 대상화 .321

성폭력 .042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 검증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알콜사용

(4∼24)

상집단 160 16.08 3.57

하집단 208 5.72 2.30

강간통념수용

(20∼180)

상집단 163 80.44 17.62

하집단 205 36.17 10.52

표 4. 조절변인의 상하 집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적합한 모형으

로 수용된 연구모형의 경로 중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성적 대상화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

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표집된 자료를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

의 수준에 따라 평균이상인 집단과 평균이하

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서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의 수준에 따라 성폭력에서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알콜사용 상하

집단(평균이상 또는 평균이하)과 강간통념수용

상하집단(평균이상 또는 평균이하)의 사례수

및 각 변인의 상하 집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

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면, 알콜사용의 정도와 빈도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인 집

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16.08(3.57), 5.72(2.30)로 나타났다. 강간통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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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인 집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80.44(17.62), 36.17(10.52)

로 나타났다.

이어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검

증된 구조모형의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가

각각 성폭력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 상하집단(평균이상 또는 평균이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적 지배가 성폭력을 예측하는 경로와 성적

대상화가 성폭력을 예측하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했다. 그 결과 성적 대상화와 성폭

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알콜사용과 강간

통념수용의 상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

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

의 각각의 상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서 알콜사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  (df=307, 

N=368)=738.348, p=.000; TLI=.850; RMSEA= 

.062이고,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  (df=308, N=368)=743.376, p= 

.000; TLI=.853; RMSEA=.062로 모든 경로계수

까지 동일성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성적 지배가 성폭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1, N=368)=3.913, p=.001). 이것은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알콜

사용 상하 두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콜사용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성적 지배는 성폭력에 

=.17(  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알콜

사용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서는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알콜사용의 상

호작용 효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성적 지배동기가 낮은 경우, 알콜사용

수준이 낮을 때보다 알콜사용 수준이 높을 때

성폭력이 일정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적 지배동기가 높은 경우, 알콜사용

수준이 높으면 알콜사용 수준이 낮을 때보다

성폭력의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서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 

(df=311, N=368)=725.149, p=.000; TLI=.875; 

RMSEA=.059이고,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

은 모형의 적합도는   (df=305, N=368)= 

695.802, p=.000; TLI=.870; RMSEA=.060으로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

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1, N=368)=12.860, p=.000)에 대한 동일

화 제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향

하는 경로계수가 강간통념수용 상하 두 집단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강간통념수용이 평균이상인 집단에

서 성적 지배는 성폭력에 =.27(  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간통념수용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서는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강간통념수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에

서 보듯이 성적 지배동기가 낮은 경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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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강간통념수용의 상호작용

그림 11.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알콜사용의 상호작용

통념수용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성폭

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성적 지배동기가 높

은 경우,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낮을 때보다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높을 때 성폭력이 큰 폭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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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와 성적 지배의 경로, 허용적 성태

도와 성적 대상화의 경로로 구성된 이중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성적 대상화가 성폭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

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의 요약과 이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들보다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

형에서 설정한 경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애는 특권 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특권 분노는 성적 지배에, 

허용적 성태도는 성적 대상화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는

성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기애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때 특권 분노와 성적 지배의 매개효과가 나타

날 것이라는 Baumeister 등(2002)의 자기애적

심리저항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

적 지배동기와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Malamuth(2003)의

융합모델과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Abbey et al., 2006; 

Abbey et al., 2011; Dean & Malamuth, 1997; 

Malamuth et al., 1995; Vega & Malamuth, 2007; 

Wheeler, George, & Dahl, 2002).

연구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

기애가 높은 남성일수록 여성에게 자신의 성

적인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분노를 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 이 때 남성이 분노하는 것은 여

성의 거절이 자신의 과장된 자기개념을 훼손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기애가 높

은 남성은 손상된 자신의 자기개념을 원래의

과장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

로 지배하려는 동기가 나타난다. 이러한 성적

지배동기는 성적 강요나 강제를 가져와 성폭

력을 유발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애가

높은 남성일수록 가능한 많은 여성과 가벼운

성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을 갖는데 이 역시 성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적 지향이 개방

적이어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할

수록, 여성을 정서적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성욕구를 충족할 수 있

는 신체적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 강제와 강요에 의한 성폭력에 이르게 된

다.

둘째,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

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의 성적 지배동기가

높을 때, 여성과의 만남에서 알콜사용 수준이

높은 경우 성폭력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지배동기가 높을

때 알콜사용 수준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알콜사용 수준이 낮을 때 성

적 지배동기는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낮은 알콜사용 수준이 성

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의 성적 지

배동기가 높을 때,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성폭력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지배동기가 높을 때 강

간통념수용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낮을 때 성

적 지배동기는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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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았다. 이는 낮은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성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보호요인

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알

콜사용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성폭력을 많

이 한다는 이론적 제안 및 연구결과(이미정

등, 2009; Abbey, 1991; Abbey et al., 1994; 

Abbey et al., 1996; Koss, 1988; Muehlenhard & 

Linton, 1987)와 강간통념을 높게 수용하는 남

성일수록 성폭력을 많이 한다는 결과(이석재, 

최상진, 2001; 이영준, 2005; 유재두, 송병호, 

2009; Hall & Hirshman, 1991; Malamuth, 1981)

와 일치하며, 이 요인들이 성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강력한 조절변인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

한 치료 및 교육적 개입에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준다. 그간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온 특성은 공감이다. 이에

따라 많은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공감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치료적 개입이 보

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Anderson & Whiston, 

2005). 그런데 자기애 성향의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종래의 공감훈련의 초점과 내용을 변경

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 연구자들은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

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의로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고 제안한 바 있으며(Baumeister et al., 2002; 

Abbey et al., 2011), DSM-IV에서도 자기애적 성

격의 특성을 공감 능력의 결여가 아닌 공감에

대한 의사의 결여로 규정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이는 자기애가 높

은 남성은 전반적인 공감 능력의 결여가 아닌

공감에 대한 동기의 결여로 인한 선택적 공감

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기애적

인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공감의 증진을 적용할 때에

는 전반적인 공감능력의 향상 이전에 피해자

에 대한 공감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애가 높은 남성

들에 있어 성적 지배동기와 성적 대상화는 성

폭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며,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의 수용은 성적 지배

동기와 상호작용 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보호요인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이나

예방교육에서는 성적인 요구를 거절 받았을

때 이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을 수정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

는 경향 자체는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이러한 경향이 여성을 비인격적인 신체적

대상으로만 보도록 하여 성폭력이 나타나므로

성적 대상화의 관점을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

하다. 즉, 자기애 성향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

그램에는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적 대상으로

만 여기는 관점에서 관계의 친밀감을 나누는

대상으로 관점이 전환 되도록 하는 개입이 보

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일반인 집단이나 수형자와

같은 임상적 집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차

타당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

배의 설명량이 .15, 성적 대상화의 설명량이

.17로 나타나 설명력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성폭력 자체가 어



박갑제․임성문 /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 63 -

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강력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일 수 있다. Malamuth는 그

의 융합모델에서 강력한 단일변인의 높은 수

준이 아니라,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높게 나

타나는 남성일수록 성폭력의 횟수가 높아진다

고 설명을 하였다(Dean & Malamuth, 1997; 

Malamuth et al., 1995). 융합모델을 검증한 다

른 연구들에서도 최종 근접 요인의 설명력은

.1에서 .3 정도로 나타나 크게 높지 않았다

(Abbey et al, 2006; Abbey et al, 2011; Malamuth 

et al., 1995). 따라서 차후의 성폭력 연구는 설

명력이 큰 원인변인의 발견보다 관련된 중요

변인들을 차원으로 하는 의미있는 프로파일의

발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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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A Path Model

Gop Je Park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ual path model in which entitlement rage and sexual dominance on 

the one of two pathway, sexual permissiveness and sexual objectification on another pathwa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In addi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alcohol use 

and rape myths acceptance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pathways from sexual dominance and sexual 

objectification to sexual aggression on our path model. Data from 368 male college students in four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hibited that narcissism affected sexual aggression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entitlement rage and sexual dominance, and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sexual permissiveness and 

sexual objectification. Furthermore, alcohol use and rape myths acceptance onl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sexual dominance and sexual aggression on our model. We discussed the meaning of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 Narcissism, Sexual Aggression, Sexual Dominance, Sexual Permissiveness, Sexual Objectification, Narcissistic 

Anger, Rape Myth Acceptance, Alcoho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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